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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리더십·부드러운 카리스마·팔방미인·마당발, 전략맨에서 성실맨까지〜’ 

대한민국 신문광고 현장은 그들이 지배한다. 그 이름, ‘독립언론 경향의 희망을 일구는 전사들!’

“어려움은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

We Are Adman 경향신문 광고국

광고1팀

박재구 팀장 (영업총괄 겸 광고1팀장)

경쟁지 광고 현황체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광고 생각만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경상도 사내. 거침없는 입

담과 부지런함으로 주변에 늘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불

타는 애사심과 싸움닭 같은 기상은 난파선이라도 일으켜 세울 만

큼 강한, 경향의 마케팅 영업총괄 데스크

박인수 차장

듬직한 체구와는 달리 부드럽고 예의바른 젠틀맨. 얼핏 보면 샌님

같지만 부드러움 속에 내재된 강인한 뚝심은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스피드를 사랑하는 자동차광답게 민첩함이 돋보인다.

박정욱 차장

경향에 새롭게 둥지를 튼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빠르게 조직에 적

응하며 열심히 뛰고 있다. 조만간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 것

같아요〜

김권모 사원

저 멀리 완도 섬마을이 고향인 그는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이 엿보

인다. 깡마른 체구에 ‘눈치 백단’인 그는 ‘부장급 사원’으로 불리

며 선배들을 위협해 경계대상이기도 하지만, 섬소년다운 정서와

애교로 사랑 또한 독차지하는 불공평한(?) 위인이다. 출판담당으

로 출판사란 출판사는 모조리 휩쓸고 다니는 깡다구의 소유자!

왼쪽부터 정은호 과장, 유성일 과장, 이종욱 팀장, 봉송근 차장
왼쪽부터 이만복 사원, 최병탁 팀장, 권태형 차장

왼쪽부터 박정욱 차장, 김권모 사원, 박재구 팀장, 박인수 차장

광고2팀

최병탁 팀장 

광고계의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진

솔함이 묻어나는 화술로 상대방에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다. 술을

잘 못해 ‘알코올 장애’를 자처하지만 거하게(?) 술 한잔 들이키며

까 보이는 엉덩이는 좌중을 자지러져요〜

권태형 차장

광고국의 마당발. 후배들에겐 언제나 조언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

하는 일명 ‘군기반장’. 궂은 광고주 행사나 내부 단합대회에서도

늘 솔선수범하여 ‘워크샵 국장’으로도 불린다.

김성준 차장

장교 출신인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광고주를 사로잡는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 탓에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특유의

의젓함과 책임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만복 사원

광고국 막내로 얼마 전 장가를 간 초보신랑.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광고영업을 배우고 있는데, 편집국 기간제 사원으로 시작한 까닭

에 경향신문 경력은 웬만한 중견사원보다 높다. 신문광고의 흐름

과 내부직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영업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기대주!

광고3팀

이종욱 팀장

광스포츠칸 광고국에 근무하다가 얼떨결에 본지 광고3팀장을 맡

은 지 어느덧 한 달!  4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장가갈 생각이 있는

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향의 대표 NO총각! 차분하고 꼼꼼

한 업무추진력과 매너는 몇 번 장가를 다녀온 위인 같다.

봉송근 차장

야구선수 봉중근과 이름이 비슷해 일명 ‘봉의사’로 통하는 봉 차

장. 깔끔한 용모와 준수한 외모만큼이나 매끄러운 일처리로 안팎

평판이 좋다. 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

는 데 주저함이 없어 경향의 ‘희망봉’으로 우뚝 설 날이 기대된다.

정은호 과장

부동산 담당.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광고물량이 감소

해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광고는 과학’이라고 설파한

오길비의 애제자(?)답게 각종 데이터나 자료준비에 철저한 광고

맨. 애처가로 소문날 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범적인 가

장이기도 하다.

유성일 과장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외모와는 달리 해병대 출신인 그는

‘악으로 깡으로’ 오늘도 광고영업 현장을 누빈다. ‘잘생긴 소도

둑’ 같지만 프로급 찍사(?) 실력으로 광고국의 셔터맨 역할도 톡톡

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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